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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불법매립 성행 설비 무용지물
성림유화, 국내 유일 고형화시설 불구 처리량 미미 … 정부대책 절실 

폐석면 불법 매립이 만연하는 바람에 국내 유일의 폐석면 처리기업이 처리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가동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발암물질인 폐석면의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한 당국의 실질적인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환경부와 경인지방환경청 안산환경출장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폐석면 고형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성림유화는 최근 폐석면을 한달에 불과 3톤 가량 처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처리허가를 반납할 

예정이다.

2002년 국내 폐석면 발생량은 291톤으로 이르 고 성림유화는 하루 5톤을 처리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도 

한달 폐석면 처리량이 3톤에 불과한데, 이는 폐석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성림유화 관계자는 “처리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폐석면 처리를 조만간 중단할 예정

이며 다른 회사와 폐석면 고형화 시설 설비양도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폐석면은 법에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으며 법대로라면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시멘트와 섞어 굳히는 고형화 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고온용융 설비를 갖춘 곳은 없으며 고형화 설비를 보유한 곳은 성림유화가 유일하지만 성림유

화의 설비는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기업인 한국석면환경사업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남원 교수는 석면의 위험성과 관련해 “석면은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 27가지 중 하나이며 석면제품을 만들거나 쓰고 폐

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일단 암에 걸릴 가능성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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